
베나솔원제 시장 "사면초가"
수도작농약 침체·가뭄 겹쳐 수요급감 … 채산성 악화로 허덕

살균제 농약 원제인 베나솔의 국내외 시장여건이 악화되면서 사멸될 위기로까지 내몰리고 있는 것으

로 나타나고 있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최근 경지면적 감소와 직파확산 등으로 인해 수도작 농약시장이 점차 침체의 늪

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9 4년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 예방차원에서는 유일한 도열병 원제인 베나

솔이 그 약효면에서 탁월함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게다가 베나솔 원료인 I m i d사카린 수입가격이 품귀현상으로 폭등하여 발생한 가격인상분을 전혀 반

영치 못하는 등 갈수록 수익성이 바닥권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이에따라 베나솔 생산기업들은 손익분기점을 이미 넘긴채

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실제로 I m i d사카린 가격은 9 4년초 K g당 3 8 0 0∼3 9 0 0원선

에서 9 5년 현재 4 8 0 0∼5 0 0 0원선으로 껑충 뛰어오른 것으

로 조사됐다. 

반면 베나솔원제 가격은 K g당 1만3 6 0 0원선으로 별 변동

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따라서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 몇년 더 지속된다면 베나솔

생산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 

국내 베나솔원제 9 4년 수요는 1 2 0톤으로 9 3년 1 8 0톤에

비해 33% 마이너스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기업별로는 8 4년부터 본격 생산한 금양이 1 0 0톤으로 8 3 %를 차지했으며 9 4년 신규참여한 진흥정밀

화학이 2 0톤으로 1 7 %의 시장을 분할했다. 

이밖에 한정화학과 서한화학은 등록만 하고 시장여건 등을 고려,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수출은 9 3년 일본 대메이커인 M e i g y의 공장보수 관계로 일본특수가 일면서 일시적인 호황을 누렸

으나 9 4년들어 공장가동이 정상화되면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 

9 4년 베나솔원제 수출은 6 5톤으로 9 3년 3 3 0톤에 비해 5배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수출은 대부분 일본과 대만지역인데 일본은 M e i g y의 영향권을 뚫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은 급속한

시장의 협소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

한편, 베나솔 입제 수요는 9 2년 3 3 0 0톤, 93년 2 3 0 0톤, 94년 1 7 0 0톤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

것으로 나타났다. 

이중 미성농약이 90%, 동양화학이 1 0 %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

또 도열병 농약 수요도 9 2년 1만4 1 0 0톤, 93년 1만1 5 0 0톤, 94년 1만2 0 0톤으로 계속 마이너스 신장

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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